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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외뇌연구학술동향

1. “미니 뇌 진짜 만드나?...신경세포 기본 요소 갖춘 ‘뇌 오가노이드’ 최초 제작"

* 원문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3195

* 논문보기: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046099

 오가노이드는사람의 줄기세포나 체세포를외부에서 배양해 실제 장기의 기능을 갖도록 만든 유사 생체 장기를 말한다. 최근

5년 새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일본 등에서 성체줄기세포로심장과 대장, 뇌 등의 장기 조직을 3~4㎜ 수준으로만드는데

성공했다는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 오가노이드의핵심은 단순히 생체 조직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있다. 과거 연구에서 심장이나대장

오가노이드는박동을 하거나, 물질 순환에 관여하는 등의 기능이 확인됐다. 반면 뇌 오가노이드에서는기능이 확인되지

않았었다. 뇌에 있는 다양한 신경세포를 조화롭게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최근 실제 뇌 기능에 필수적인신경세포를 분화시켜 여러 신경세포 간 상호작용이발생하는 것이 처음으로 관찰됐다. 뇌

오가노이드를위한 기본 조건이 드디어 갖춰진 셈이다.

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의대와 뉴욕줄기세포연구소(이하NYSCF) 등 공동 연구팀은 신경세포들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축삭을 형성하도록돕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oligodendrocyte. 신경 아교 세포)를 포함한 뇌 오가노이드를제작, 25일(현지시각) 

학술지 ‘네이처 메소드’에발표했다..

출처 :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3195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046099


01. 국내외뇌연구학술동향

2. “수면 중 뇌 자극하면 기억력 향상”

 잠 들어있는 동안 뇌를 자극하면 다음날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수면은 기억력 통합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억은 뇌 해마에서 신피질로 이동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뉴멕시코대 연구진은 폐쇄루프경두개교류자극(closed-loop transcranial alternating current 

stimulation)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수면 중 뇌를 자극, 기억력 통합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 연구진은 우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적인 시각 식별 과제를 제시해 훈련시켰다. 이 과제에선 폭발물, 저격수 및

기타 위험한 물건과 사람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복잡한 환경에서 미묘한 단서를 찾아야 했다.

 참가자들은 또 실험실에서 잠을 자며 비침습적 자극을 받았다. 자극은 수면 중인 뇌에서 발생하는 저속 진동의 위상

및 주파수(phase and frequency)와 일치하도록 프로그래밍 됐다.

 다음날 참가자들은 전날과 유사하지만 다른 시각적 작업을 테스트 받았다. 그 결과, 표적을 탐지하는 능력이

향상됐으며 최근 경험을보다 견고한 기억으로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 연구진은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재 치료할 수없는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 논문은 ‘신경과학저널’ 최신호에 발표됐다.

* 원문보기: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21

* 논문보기: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037830

출처 : 메디컬소비자뉴스

수면 중 뇌를 자극, 기억력 통합 프로세스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421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03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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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HD' 앓는 아이들 외상성 뇌손상 위험 4배”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소아와 10대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 보다 외상성 뇌손상을 입을 위험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대만 대북영민총의원(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연구팀이 'Adolescent Health'지에 밝힌 3-29세 연령의

ADHD를 앓는 7만2000명 이상과 앓지 않는 비슷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 연구결과 ADHD를 앓지 않는 아이들중에는 2.2%인 1600명 가량에서 외상성뇌손상이 발병하는 반면 ADHD를 앓는

아이들 중에는 9.8%인 7100명 가량에서 뇌손상이 발생 ADHD를 앓는 아이들이 앓지 않는 아이들 보다

외상성뇌손상 발병 위험이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ADHD를 앓지 않는 아이들에서는 각각 0.1%와 1% 에서 두개골골절과 뇌진탕이 발병한 반면 ADHD를 앓는

아이들에서는 각각 0.2%와 4.3%에서 발생했다.

 최소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한 ADHD를 앓는 아이들이 치료를 하지 않거나 3개월 이하 약물을 복용한 ADHD를 앓는

아이들 보다 외상성 뇌손상이 발병할 위험이 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니지만 ADHD가 아이들이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할 시 더

부주의하게 만들거나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시 덜 집중하게 해 외상성 뇌손상이 발병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7660

* 논문보기: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970331

출처 : 메디컬투데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소아
와 10대 청소년들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을 위
험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766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9970331


1. “플라스틱 속 '프탈레이트' 뇌 발달 해친다“ 

 플라스틱에 흔히 첨가되는 프탈레이트(Phthalates)에 노출되는 것이 쥐의 뇌 속 신경세포 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23일 일리노이대학 연구팀이 '신경과학저널'에 밝힌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프탈레이트가 쥐에서 발달중

인 뇌를 변형시키고 인지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모에서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쥐를 프탈레이트를 먹지 않은 그룹과 저용량 먹은 그룹, 고용량 먹은 그룹으로 나

눈 후 임신중과 수유중 10일 동안 쿠키를 매일 먹게 한 후 프탈레이트를 먹은 쥐의 새끼쥐가 태어났을 시 뇌를 조

사한 결과 저용량과 고용량 프탈레이트를 먹은 쥐들의 새끼쥐들이 내측전전두피질내 신경세포와 시냅스가 크게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측전전두피질은 각종 기억력과 의사결정력, 에러 감지력, 갈등 모니터링, 인지 유연성을 포함한 각종 고차원 인

지기능과 연관된 영역으로 자폐증과 우울증,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각종 정신질환과도 연관이 있다. 

 새끼쥐가 자란 후에도 인지 유연성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은 "프탈레이트가 주변 환경에 매우 널리 존재하는 바 프탈레이트가 인체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게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원문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7365

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출처 : 메디컬투데이

프탈레이트가 쥐에서 발달중인 뇌를 변형시
키고 인지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소아와 10대 청소년들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을 위험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 "덜 익힌 돼지고기 때문에 ‘뇌에 기생충’ 생긴 아이“ 

 덜 익은 돼지고기 및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과일을 먹었다가 뇌에 기생충이 생긴 8세 여아 케이스가 소개됐다.

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 뉴델리에 사는 8세 소녀는 지난 6개월간 몸무게가 갑자기

증가하고 호흡곤란 및 걷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 위 증상이 나타난 지 6개월 여가 흐른 후에야 병원을 찾은 소녀는 의료진으로부터 신경낭미충증(neurocysticercosis) 

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신경낭미충증은 유구조충에 의해 사람의 뇌가 손상돼 발병하는 질환으로 두통, 구토

와 발작 증상을 일으킨다.

 유구조충은 주로 돼지의 몸속에 사는 기생충으로, 덜 익은 고기나 오염된 물, 음식 등을 통해 감염된다. 이 소녀의 경

우 위장에서 생긴 우구조충의 유충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했고, 이 때문에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걸을 수 없는

증상을 유발했다.

 의료진이 이 소녀의 뇌를 MRI 촬영한 결과, 사진에서는 100개가 넘는 하얀 점들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이 점들이 유

구조충의 유충으로 판명하고,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다. 

 의료진은 “유충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이동하면 신경낭미충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병명과 증

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대부분 깨끗하게 씻지 않아 벌레가 남아있는 과일이나 야채, 제대로 익히지 않은 돼

지고기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유구조충에 의한 신경 감염이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전 세계 뇌전증 발병의 30%가 신

경낭미충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신경낭미충증 진단을 받은 8세 소녀는 뇌에서 유충 및 유구조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현재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등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 원문보기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25601018&wlog_tag3=naver

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출처 : 나우뉴스

인도의 8세 여아 뇌에 생긴 기생충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25601018&wlog_tag3=naver


3. "혈액·콧물 한방울, 뇌지도로 치매조기진단 “ 

 혈액·콧물, 뇌지도, 치매 관련 유전자 분석 등으로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 아직 치매 치료약이 없어 치매를 조기 진단한 뒤 집중치료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책이

다. 피플바이오는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보조키트를 개발했다. 작년 말 분당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

에서 임상시험을 마쳤고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았다.

 혈액 속에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축적돼 있는지를 측정해 치매 위험을 예측한다. 강

성민 피플바이오 대표는 "내년에 진단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프론은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 단백질 바이오마커 4종`과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치매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혈액인자 4

종`을 새롭게 발굴해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소량의 혈액 안에서 뇌에서 빠져나온

베타 아밀로이드를 90% 정확도로 찾아내는 기술이다. 시제품을 완성한 상태로 연내 임상시험을 마치고 식약처에

판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진행과 후각 기능 이상의 상관관계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문제일 DGIST 뇌·인지과학전공 교수팀은 콧물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키트 개발에 들어갔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발병 초기부터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 문 교수팀은 치매 환자 콧물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측정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특허를

등록하고 상용화에 들어갔다. 문 교수팀은 늦어도 2년 내에 콧물 치매 조기진단키트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37&year=2018&no=468638

02. 과학기술정책및산업동향
출처 : 매일경제

치매 원인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량 분석해 발병 위험 예측, 빅데이터로 뇌표준
구축…정상범위 이탈 수준 측정, 치매발병 유전
자 분석해 조기진단후 집중치료시 치매 발병 2
년 늦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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